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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2년 3월 13일 제123회 중의원 본회의

❍ 일시: 1992년 3월 13일(금) 오후 2시 개의
❍ 발언자: 
§ 야마무라 신지로(山村新治郎) 의원(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, 농림수산

대신, 운수대신 등)
§ 야마하라 겐지로(山原健次郎) 의원(일본공산당 소속 중의원 의원)

❍ URL: 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12305254X01119920313&spkNum=
9&current=54

❍ 해제(개요 및 특징)
야마무라 의원은 경기대책과 관련된 질의 중에 종군위안부 문제를 전체적 맥

락과 상관없이 잠깐 언급함. 야마하라 의원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일본군국주의의 
가장 추악한 국가범죄라고 규정하면서, 그 은폐의 책임이 침략전쟁을 부인해온 
역대 자민당 내각에 있다고 질타함.

❍ 주요 내용 번역
▷ 야마무라 신지로 “(전략) 종군위안부 문제, 파트 타임 노동자의 비과세 한도액 

인상 등에 대해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,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서 확인해주
시기 바랍니다.”

(중략)
▷ 야마하라 겐지로 “(전략) 종군위안부 문제가 정치문제화되고 있습니다. 이것은 

일본군국주의가 행한 가장 추악한 국가적 범죄입니다. 지금까지 이런 사실에 입
을 닫아 온 책임은 역대 자민당 내각이 15년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인정하지 않
는 부끄러운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.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는 미야자와 
내각은 지금 다시 과거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이었던 히노마루(日の丸)⋅기미가요
(君が代)를 학교 교육에 강제하고 있습니다. 다시 이 나라를 파멸로 인도한 전
전(戰前) 교육의 부활을 기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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